믿지 않는 이웃에게 (친구인 경우)
안녕, 
나 ##이야!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니 조금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너에게 한번쯤은 꼭 전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 ㅎㅎ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벌써 # 년이나 흐른거 알아? 처음 만났을 때 ___- 이랬었는데 이렇게 오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다름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중에 가장 좋은게 있는데 너한테도 나누고 싶었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끝까지 그래도 읽어주길 바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들이 많이 바뀌고,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진것 같아. 그러면서 나는 감사한 것들이 삶에 참 많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어.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과 주변에 큰 기쁨이었을 것이고, 처음 걸음마를 배워 걷고 말을 하고 웃고 울고하는 모든 순간들이 기억은 안나지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던 거겠지 라고 감사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를 처음 만들고 세상에 보내신 분은 어떠셨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그 분이 내가 오늘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너와 나를 만드셨고 심히 기뻐하면서 기대를 품으시며 세상에 보내셨어. 그리고 우리가 그 만드신 분을 기억하고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답고 넓은 하늘과, 깊고 푸른 바다, 빛나는 자연을 창조하신거야. 지금껏 우리의 삶이 그래왔듯, 행복하고 기쁜날도 있지만 아프고 외롭고 눈물짓는 날들도 많았을텐데… 괜스레 잘 이겨내왔고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네. 오늘까지 잘 지내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있잖아, 그거 알아? 그 모든 순간 마다 돌보시며 우리보다 더 기뻐하고 더 아파하신 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야. 
난 너를 보며 참 많이 배워. 너의 ______ 부분도 참 좋고, 열심히 해내는 모습을 보면 친구지만 대대견하 자랑스러운 것 같아.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 안에는 완전한 행복은 스스로 생길 수 없고, 모두에게는 늘 외로운 구석은 있데. 그래서 나는 너가 너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유일하게 완벽히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서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완전한 사랑받는 기쁨을 남은 삶 가운데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장담해. 이런 마음으로 너를 위해 기도해왔고, 너를 만들고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왔어. 
____아, 조금 생소하고/너무 멀게 느껴질 수 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쯤 너를 만드시고 지금껏 지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 우리 레벨 내려가면 다시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얘기하자! 그동안 아프지말고 건강하게 지내  언제나 응원하고, 기도해! 
- ###가-
(어른일 때)
___ 안녕하세요, ##이에요! 계속 되는 코로나로 힘드실텐데, 건강히 잘 지내시죠?
이제 뉴질랜드는 겨울도 어느덧 지나가고 한달 넘게 지속되는 락다운으로 벌써 봄이 찾아왔네요. 꽁꽁 싸매고 겨울옷 입고 입김 내던 계절이 언제 저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된건지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덕분에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조금 가벼워진 옷차림과 따듯한 날씨 속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다름 아니라 날씨도 바뀌고,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여러 생각들도 하게 되고 ____가 보고싶고 생각나서 조금 부끄럽지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길어진 턱에 길진 않았어도 지난 삶들 돌아보게 되고 감사했던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카페에서 사마시던 것도, 동료들과 웃으면서 회사에서 인사하던 것도, 저녁에 좋아하는 식당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꼐 시간을 보내던 것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인데 당연한게 없고, 영원한것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ㅎㅎ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 가운데 저에게 너무 귀한 것이 있어서 나누고 ____께도 나누고 싶어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저를 생각하셔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ㅎㅎ 저는 저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힘들 때 같이 짐 나눠주는 가족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기뻐할 때 더 기뻐하시고 아파할 때 더 마음 깊이 위로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___를 보며 늘 많이 배우고 감사한거 아세요?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시고 터질듯이 사랑주시는 모습에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힘이 되요. 그리고 저도 이런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스스로 온전하게 의롭고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데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사랑을 주실수 있고, 우리의 그 빈자리를 채우실 수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마음에 언제나 외로운 공간이 있데요. 물질로도 성공으로도 사람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나만 아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곳이라 그렇데요. 저는 ___를 충분히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하나님을 ___도 아셔서 남은 삶 더 기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셨거든요.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저도 보답하고 싶어서 언제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이 기회에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믿고 너무 많이 채워져서 ___도 제가 알고 기쁜 이 마음을 같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기도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올림


가족/친척에게
(형제자매/부모님일 떄)
언니/오빠/동생/누나/형에게
하이… 안녕… 무슨 편진가 싶지…? 오랜만에 쓰는거라 아마 ___가 느끼는 이상으로 나도 어색하고 이상한 것 같긴하네ㅋㅋ 나 불치병 걸린거 아니니까 걱정하지말고 끝까지 읽어줬음 좋겠어.
다름 아니라 코로나 펜데믹을 경험하면서 여러 생각들 하게 되서 예전부터 전하고 싶던 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가족으로 만난게 20년이 넘는 징글징글한 이 세월도 돌아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흐른거같아. 우리가 20/30대를 넘어가는 시간이 된게 말이되? 싸우다 엄마/아빠 한테 혼나서 손들고 벌스고 억지로 화해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싸우는게 귀찮을 만큼 커버린건지 모르겠어ㅋㅋ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가끔 내 혈육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기도 했지만 ____가 있었어서 많이 웃고 즐거웠던건 맞는거같아. 그래도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든든도 하고 장난도 더 치게 되고 그런거 같아.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에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껏 건강하게 서로 열심히 으르렁 거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좀 나누려고 해. 고맙지~? 나한테 가장 귀한 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야. 내가 ____가 _____했을 때 되게 나도 기쁘고 행복했다? 그러면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 하고 돌아보니 엄마아빠가 더 우리보다 행복해 보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기쁘셨을 것 같더라. 그리고 _______가 ________일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나도 표현은 잘 못했지만 정말 속상했고 엄마아빠도 그래보이셨어. 하지만 나는 ____ 위해서 기도했던게 ___- 보다 더 이 상황을 잘 알고 아파하시는 하나님꼐서 위로해주시기를 기도했고, ____가 이겨내고 더 단단해지기를 기도했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언제나 함께 하셔.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기 까지 했거든. 
한번씩 그런 생각을해. 가족인 우리도 완벽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사랑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 그래서 ___도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완전한 기쁨을 나랑 같이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래. 언제나 기도하고 응원하고 ___편이라는거 잊지마,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데. 
언제든 하나님 대해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봐! 교회도 같이가자~ ㅎㅎ 
레벨 내려가면 얼른 가서 맛난거도 먹고 마스크 빼고 산책이나 가자~  조금만더 힘내자! 홧팅!

- ###가 -
